

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

 











            

          





  





     





 

     

 













2.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? (11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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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줄 기도 : 하나님! 모든 일에 성령님을 뜻을 먼저 구하고, 성령님의 인도하시는

                  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.

나의 기도 :

  

  

 

         









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, 

하나님을 원망하거나,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, 큰 

소리로 찬양을 했지요. 하나님께서도 이 소리를 들으시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

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에요. 우리도 선한 일을 하다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

때도 있고, 슬픈 일을 당하게 될 때도 있지만, 원망과 불평을 하기 보다 하나님께 

기도하며, 찬양을 하기로 결심해요.

바울과 실라는 귀신들린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해주었어요. 

하지만 그 여종의 주인은 돈 벌이 수단이 끊겼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를 

고발했고, 바울과 실라는 복된 소식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

되었어요. 그날 밤,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고,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

큰 소리로 찬양했어요. 그러자 큰 지진이 일어나며 감옥 문이 모두 열렸고, 

죄수들을 묶어 놓은 것들도 다 풀어졌어요.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

갇혀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,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한 모습을 보시고, 

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에요. 

    





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

소식을 전했어요. 이 때,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. 

강경한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는 잡기위해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공포스러운 

분위기를 만들며 바울과 실라를 추적했어요.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기쁜 소식을 

전하면, 당연히 좋은 일만 생겨야 될 것 같지만,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

기억해야 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

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기로 결심해요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










.

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


  

2.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 명령하셨나요? (30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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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어요. 

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미로를 잘 빠져나가 보아요. 



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.

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만 골라서 색칠해 보아요. 




















